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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박도신 부집행위원장 위촉!

(사)부산국제영화제가 박도신 선임 프로그래머를 부집행위원장에 위촉하고, 강승아 부집행위원장과 함께 2인의 집행위원장 대행 체제를 결정했다.

부집행위원장 2인 체제로,
박광수 이사장과 함께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이끈다!

신임 집행부 및 이사회 구성원 선임을 목적으로 출범한 부산국제영화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최근 진행된 집행위원장 2차 공개모집 결과 다시 한번 적격자 없음을 알리고, 사무국에 임추위 해산 입장문을 제출했다.

[bookmark: _GoBack]임추위는 “영화계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훌륭한 활동을 수행해 오신 많은 분들이 1차와 2차 공모에 참여했으나 부산국제영화제의 새로운 도약과 방향성에 비춰 현시점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라고 밝히며, 새로 선임된 이사장과 이사회 중심으로 임추위를 새롭게 구성하여 집행위원장 선임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2023년 12월 29일 1차 회의로 활동을 시작했던 임추위는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장과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위원장, 이사, 감사를 선임하고 위임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이에 부산국제영화제는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차기 집행위원장 선임을 연기하고 박광수 이사장을 중심으로 김영덕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위원장, 그리고 강승아, 박도신 부집행위원장 2인 체제를 통해 집행위원장의 공백을 채우기로 결정했다. 이는 집행위원장 선임을 위해 추가로 소모될 행정력과 시간을 절약하여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에 집중하고, 차기 집행위원장은 영화제 종료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임자를 선임하기 위함이다.

[image: C:\Users\biff\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Content.Word\박도신 프로그래머.jpg]
[제공 : 씨네21]

박도신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2001년 계약직 스태프로 시작해 프로그램 실장, 홍보 실장, 선임 프로그래머, 지석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며 24년째 부산국제영화제에 근무해 왔다. 영화제의 실무를 고루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영화 산업 전반에 이해와 네트워크를 겸비해 대내외적으로 두터운 신망을 얻어온 그는 초청작 선정과 영화제 행사 기획 전반을 맡아 올해의 영화제를 이끌어 나갈 전망이다. 여기에, 강승아 부집행위원장은 법인 운영과 일반 사무·행정을 비롯한 예산을 총괄하여 부집행위원장 2인 체제의 시너지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렇듯 2인의 부집행위원장 체제를 확정하며, 올해 영화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2일(수)부터 10월 11일(금)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일대에서 개최된다.

[별첨] 부산국제영화제 임원추천위원회 입장문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 10월 2일(수) - 10월 11일(금)
*제19회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 10월 5일(토) - 10월 8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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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12   부산국제영화제   박도신   부집행위원장   위촉 !     ( 사 ) 부산국제영화제가   박도신   선임   프로그래머를   부집행위원장에   위촉하고 ,   강승아   부집행위 원장과   함께   2 인의   집행위원장   대행   체제를   결정했 다 .     부집행위원장   2 인   체제로 ,   박광수   이사장과   함께   제 2 9 회   부산국제영화제   이끈다 !     신임   집행부   및   이사회   구성원   선임을   목적으로   출범한   부산국제영화제   임원추천위원회 ( 이하   임추위 ) 가   최근   진행된   집행위원장   2 차   공개모집   결과   다시   한번   적격자   없음을   알리고 ,   사 무국에   임추위   해산   입장문을   제출했다 .     임 추위 는   “ 영화계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훌륭한   활동을   수행해   오신   많은   분들이   1 차와   2 차   공모에   참여했으나   부산국제영화제의   새로운   도약과   방향성에   비춰   현시점에서   적임자를   선 정하는데   어려움이   컸 다 ” 라 고   밝히며 ,   새로   선임된   이사장과   이사회   중심으로   임추위를   새롭 게   구성하여   집행위원장   선임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   2023 년   12 월   29 일   1 차   회의 로   활동을   시작했던   임추위는   총   7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장과   아 시아콘텐츠 & 필름마켓위원장 ,  이사 ,  감사를   선임하고   위임된   활동을   종료하 게   된다 .     이에   부산국제영화제는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   차기   집행위원장   선 임 을   연기하고   박 광수   이사장을   중심으로   김영덕   아시아콘텐츠 & 필름마켓위원장 ,   그리고   강승아 ,   박도신   부집 행위원장   2 인   체 제를   통해   집행위원장의   공백을   채 우기로   결정 했다 .   이는   집행위원장   선임을   위해   추가로   소모될   행정력과   시간을   절약하여   제 29 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에   집중 하고 ,  차 기   집행위원장은   영화제   종료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임자를   선임 하기   위함이다 .    

